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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비추는 거울: 중음악 선호에 반 된

한국인의 문화성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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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새로운 연구 주제인 중가요 가사에 한국인의 문화성향 변화가 반 되어 있는지와 개인의 문

화성향이 선호하는 중음악 장르와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연구 1에서는 1980년부터 2018년까지의 

중음악 가사를 내용분석하여, 중음악 가사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한국인들의 문화성향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곡의 발매연 가 2010년 에 가까워질수록 중음악 가사에 개인

주의 문화권의 이상적 정서가 집단주의 문화권의 이상적 정서보다 더 자주 표현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러한 결과는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인이 점차 개인주의화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연구 2에서는 개인의 

문화성향과 선호하는 중음악 장르 및 사용하는 음악기능이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집단주의 성향을 많이 지닌 사람들은 발라드와 랩/힙합과 같은 중․저각성 음악을 선호하는 동시에 

록/메탈과 같은 고각성 음악을 덜 선호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주의 성향을 지닌 사람

들이 각성 수준이 높은 것보다는 낮은 것을 선호할 것이라는 가설과 일정 부분 일치한다. 또한, 음악의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기능 중 사회적 기능이 집단주의 성향과 가장 큰 정적 상관관계를 보 는데, 이러

한 결과는 집단주의 성향의 사람들이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음악을 사용하기 때문에 나타

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문화성향과 중음악에 한 선호라는 독특한 주제를 내용분석과 

조사연구를 통하여 알아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논의에는 연구의 한계점과 결과의 활용방

안을 제시하 다.

주요어 : 음악, 문화성향, 내용분석, 음악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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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은 유행(fads)과 풍조(fashion)를 가

지고 있다. 이러한 유행으로 인해 특정 문

제나 접근방식에 과잉 집중하게 되며, 그 

결과 다른 중요한 문제나 접근법은 잘 인

식되지 않고 충분히 연구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된다(Rozin, 2007, p. 754).”

음악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조철기, 2016). 텔레비전을 통하

여 수많은 음악 프로그램과 뮤직비디오를 접

할 수 있고(홍연주, 2010), 상점에서 흘러나오

는 노래를 들을 수 있다. 사람들은 운동을 하

거나 휴식을 취할 때, 심지어 일이나 공부를 

할 때에도 음악을 듣는다. 이처럼 음악이 삶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주

류 사회심리학에서는 음악에 해 거의 말하

고 있지 않다(Rentflow, 2012). 이와 관련하여, 

Rozin(2001, 2007)은 다수의 심리학 연구가 유

행에 의해 유도되고, 유행의 일부가 아닌 중

요한 역이 무시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즉, 

사회심리학과 성격심리학 연구의 초점은 너무

나 좁고 일상생활의 많은 중요한 측면을 간과

하고 있다는 것이다(Rozin, 2001, 2007). 

음악은 오락과 문화 전이(culture transmission)

의 가장 오래된 형태 중 하나이며, 모든 문화

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견된다(Wallin, Merker, 

& Brown, 2000). 그 가운데 노래를 통해 사람

들은 자신의 생각과 이미지, 정서를 타인과 

공유한다. 특히, 중가요는 중성과 상업성

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 시 의 보편적

인 삶의 모습을 담아낸다. 예를 들어, 70, 80년

에 금지곡으로 지정되었던 노래의 가사들을 

통해 암울했던 시 상과 그 속에 담긴 저항정

신과 자유를 갈망하는 투쟁정신을 엿볼 수 있

고, 최근 발매된 아이돌 음악을 통해서는 발

매시기에 널리 쓰 던 유행어를 알 수 있다. 

이처럼 중가요는 그것이 만들어지고 불리던 

시절의 사회적 문제나 화젯거리를 노래 가사

로 탄생시켜 중의 의식과 흐름을 바꾸어 놓

거나 주도해 나가고(박범종, 2015), 사람들이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가사에 담아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사를 통하여 의견과 태도

를 표현할 수도 있다(Pettijohn & Sacco Jr, 

2009). 따라서 노래 속에는 각 개인의 심리적 

특성들이 투 되어 있고, 사회 구성원들 사이

에 공유된 심리적 특성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최정열, 조윤동, 박정열, 2001), 유행가를 통해 

우리는 특정 사회 구성원들 공통의 심리적 특

성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중음악은 청중들

이 속한 문화를 담아내는 좋은 도구이며, 

중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 그러나 음악

이 특정 사회와 문화를 들여다볼 수 있는 도

구임에도 불구하고 심리학 내에서 음악에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심리학자들은 중

요한 새로운 역을 개방하는 것을 중시해야 

하며,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를 연

구하기 위한 호기심, 세심한 관찰과 우려를 

가져야 한다(Rozin, 2007). 따라서 본 연구는 

중음악이라는, 연구 주제로서는 생소하지만 

사람들의 일상생활 경험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제를 다루고자 하 다. 특히 중음악과 문

화성향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에 한 물

음에 두 가지 연구방법, 즉 내용분석과 조사

연구법을 사용하여 답하고자 하 다.

문화성향의 측정 기

문화성향이란 개인이 특정 문화의 전통, 규

범, 관행에 향을 받고 적극적으로 관여하

는 정도로(Tsai & Chentsova-Dutton, 200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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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행동과 사고를 이끄는 ‘문화적 작동 모

델’ (cultural working model)이라고 할 수 있다

(최태진, 2004). 문화성향은 다양한 기준을 사

용하여 분류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것은 개인주의 성향과 집단주의 성향

이다. Hofstede(1980)가 비교문화 연구를 통해 

발견한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은 심리학 외

에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 차원은 주로 문화 간 비교를 위해 사용되

었으나, 현재는 동일 문화권 사람들의 성향을 

분류하고 개인차를 이해하려는 용도로도 사용

되고 있다(Triandis, Leung, Villareal, & Clack, 

1985). 개인주의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각 인

격체가 본질적으로 독립된 존재라는 신념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타인으로부터 독립된 자

신의 고유 속성을 발견하고 표현하는 것을 문

화적 규범으로 삼으며, 개인은 타인과 구분되

고 독특하며 역동적 인지의 중심이자, 정서와 

판단의 주체로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사람으

로 여겨진다(Markus & Kitayama, 1991). 반면, 

집단주의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인간 간에 근

본적 연결을 주장하고, 상호의존성의 유지를 

규범으로 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타인의 생각, 감정 및 행

동을 인지하여, 어느 집단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다르게 결정하고, 적절한 

관계 속에서 자신이 가장 의미 있고 완벽해진

다고 본다(Markus & Kitayama, 1991). 

문화성향을 분류하는 또 다른 기준으로는 

향  적응(influence vs. adjustment)이 있다. 

이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차원보다 구체적인 

측면으로(Tsai, Miao, Seppala, Fung, & Yeung, 

2007), 인관계에서의 처방식을 설명하

여 준다. 향  적응을 설명하기 위해서, 

Rothbaum, Weisz와 Snyder(1982)가 제안한 이차

적 통제(secondary control)라는 통제 개념을 먼

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차적 통제란 자기 

자신을 환경에 맞게 적응시키려는 시도로, 자

신의 욕구에 맞게 환경을 변화시키려는 일차

적 통제(primary control)와는 구분된다. 이러한 

통제 유형에는 문화마다 차이가 있다고 알려

져 있다. 예컨 , Weisz, Rothbaum과 Blackburn 

(1984)의 연구에서는 미국의 경우 일차적 통제

가 선호되고 적응적인 기능을 하는 반면, 일

본의 경우는 이차적 통제가 바람직하게 받아

들여지며 적응적인 기능을 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박성현, 성승연, 2012). 이는 싱가포르

인(Chang, Chua, & Toh, 1997)과 한국인(최상진, 

1995) 및 중국인(Bond & Hwang, 1986)을 상

으로 한 연구에서도 밝혀졌다. 통제방식의 문

화차는 교육(Purdie & Hattie, 1996), 도움 구하

기(Lim & Ang, 2006), 수업 선택(Morling, 2000), 

스트레스 처방식(McCarty et al., 1999), 자녀 

양육 방식(Rothbaum, Weisz, Pott, Miyake, & 

Morelli, 2000; Trommsdorff & Friedlmeier, 1993), 

종교(Sasaki & Kim, 2011)에 이르기까지 다양하

게 나타나는데, 전반적으로 개인주의적 사회

에서는 일차적 통제, 즉 향을 미치는 것이 

선호되고, 집단주의적 문화 성향을 갖는 사회

에서는 상황에 적응하는 것을 선호하는 이차

적 통제 유형의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Morling, Kitayama, & Miyamoto, 2002). 

한편, 사람들이 느끼고자 하는 정서에도 문

화마다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기준을 통해서

도 문화성향을 분류할 수 있다. Tsai, Knutson

과 Fung(2006)은 실제 정서(actual affect)와 구분

되는 이상적 정서(ideal affect)라는 개념을 제안

하 다. 이는 실제로 경험하는 정서와는 별개

로 이상적으로 느끼고 싶다고 생각하는 정서

를 의미하는 것으로, ‘열광’, ‘흥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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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되는 고각성 긍정정서(high-arousal positive 

states; HAP)와 ‘차분한’, ‘평화로운’과 같은 저

각성 긍정정서(low-arousal positive states; LAP)로 

나뉜다(심윤지, 최인철, 2009). Tsai 등(2006)은 

유럽계 미국인과 아시아계 미국인을 상으로 

실제 정서와 이상적 정서를 조사하 는데, 실

제 정서와 이상적 정서 간에는 아주 약한 상

관이 관찰되었으며, 실제 경험하는 정서에서

는 문화차가 관찰되지 않았던 것과 달리 이상

적 정서에서는 문화차가 나타났다. 구체적으

로, 유럽계 미국인들은 고각성 긍정정서를 더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한 반면, 아시아계 미

국인들은 저각성 긍정정서를 더 가치 있는 것

으로 평가하 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에 

하여 아시아와 같은 집단주의 문화권의 사

람들은 사회적으로 목표에 적응하는 것을 더

욱 선호하기 때문에 차분한, 평화로운, 편안한

과 같은 저각성 긍정정서를 더욱 가치 있고 

이상적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설명하 다.

문화  산물

문화심리학자들은 개개인의 문화성향을 측

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방법을 사용해 왔

다. 그러나 최근 들어 문화적 산물, 즉 중적

으로 공유되는 문화의 유형적인 측면을 측정

하는 방법을 받아들이고 있다. 문화적 산물

(cultural products)이란, 사람들이 따르는 법, 광

고 기법, 건축양식, TV 프로그램, 뉴스 기사, 

소비자 물품, 사람들의 이름과 장소에 붙은 

이름, 사용하는 언어, 사전, 예술품 등을 포함

하는 것으로(Cohen, 2007), 특정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고, 공유하고 있는 ‘사회적 

유물(social artifacts)’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중가요의 가사는 언어이자 

기호로서 사회에서 통용되는 의미들을 담고 

있으며, 그 의미는 다시 노래를 향유하는 사

회구성원들과 공유되므로 중가요 가사 또한 

문화적 산물의 일종이라 볼 수 있다. 

Lamoreaux와 Moring(2012)은 문화적 산물을 

연구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문화의 발현을 “내부”와 “외부” 두 측면

에서 모두 연구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Adams 

& Markus, 2004; Shweder, 1989). 둘째, 문화적 

산물의 측정은 코딩 시 평정자의 편향에 취약

할 수 있지만, 참조 집단 효과(Heine, Lehman, 

Peng, & Greenholtz, 2002), 결핍 효과(Peng, 

Nisbett, & Wong, 1997), 또는 자기 보고 편향

(Schimack, Oishi, & Diener, 2005)과 같이 자기 

보고식 조사연구에서 빈번하게 관찰되는 편향

에 취약하지 않다. 또한, Lamoreaux와 Moring 

(2012)은 문화적 산물 연구가 사적인 내면의 

표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존의 문화차 연

구를 보완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

에, 문화적 산물이 문화차 연구의 유용한 도

구로 쓰이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문

화적 산물을 통해 문화적 모델을 연구하는 경

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문화적 모델은 개인

의 심리뿐만 아니라 개인의 심리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산물과 관습에도 존재하기 때문

이다. 문화적 모델은 개개인의 마음에 보이지 

않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유물에 

문화적 모델이 나타난 정도를 조사하는 것은 

개인, 심리적인 수준에서 조사하는 것보다 

더 명확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Snibbe & 

Markus, 2005). 마지막으로, Morling과 Lamoreaux 

(2008)에 따르면,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차원을 

문화적 산물을 통하여 연구했을 때 관찰되는 

효과크기는 자기보고식 조사에 비하여 크다. 

상기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문화적 산물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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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는 자기보고식 조사연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편향들에 취약하지 않으며, 개

인주의-집단주의로 표되는 문화성향을 측정

할 때 더 큰 통찰을 제공할 뿐 아니라 관찰되

는 효과크기 또한 크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

적 산물을 통한 문화성향 연구는 문화와 정신

(psyches)이 어떻게 상호를 형성하는가(Morling 

& Lamoreaux, 2008)에 한 답을 내려줄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된다.

심리학 연구 주제로서의 음악

기존 심리학 연구에서 음악은 특정 행동

을 불러일으키는 자극으로 사용되었으나(e.g., 

Goldstein, 1980; Lamb & Gregory, 1993; Nayak, 

Wheeler, Shiflett, & Agostinelli, 2000; Smith & 

Curnow, 1966), 최근 들어 중가요 가사를 분

석하여 글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는 연구가 늘

기 시작하 다. 예를 들어, Snibbe와 Markus 

(2005)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선호하는 음

악이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가요 

가사를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거나 낮은 사람

들이 우선시하는 가치에 따라 내용분석하 고, 

김서홍(2018)은 80년  중가요를 분석하여 

한국인의 심리 표상을 살펴보았다. 최정열 등

(2001)은 해방 이후부터 1996년까지의 중가

요 가사를 분석하여 한국인의 정서를 탐색하

기도 하 으며, Pettijohn과 Sacco. Jr(2009)는 

1955년부터 2003년까지의 빌보드 수상곡들의 

가사를 분석하여, 미국의 사회 및 경제적 조

건의 변화를 살펴본 바 있다. 중가요는 최

근 한국에서도 연구의 상으로 새롭게 조명

되고 있으나, 부분의 연구가 국문학이나 평

론의 관점에서 수행되어 있어, 중가요 속에 

내재되어 있는 문화적, 심리적 측면을 파악하

기에는 어려움이 있다(최상진 등, 2001). 또한, 

광고(Frith & Wesson, 1991; Han & Shavitt, 

1994; Yoon, 2002; Zhang, 2009), 교과서(Imada, 

2012), 책(Hamamura & Xu, 2015; Twenge & 

Campbell, 2013; Twenge, Campbell, & Gentile, 

2012), 인터넷 홈페이지(Kim, Coyle, & Gould, 

2009; Kim & Papacharissi, 2003), 페이스북(Hong 

& Na, 2018; Na, Kosinski, & Stillwell, 2015)과 

기타 SNS(Tsai & Men, 2012) 등 다양한 문화적 

산물에 내재되어 있는 문화성향은 분석 상이 

된 바 있으나, 중가요 가사를 통해 문화성

향을 탐구한 연구는 DeWall,, Pond.Jr, Campbell

과 Twenge(2011)가 유일하다.

연구개

중음악은 문화적 산물로서 그것을 공유하

는 사람들의 가치들을 담고 있으며, 이 둘은 

상호 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연구할 가치가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중음악

과 문화성향을 함께 다룬 연구는 존재하지 않

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음악과 

문화성향의 관계를 시간에 걸쳐 탐색함으로써, 

한국인들의 문화성향이 어떻게 변화하 는지, 

그리고 개인의 문화성향이 여러 중음악 장

르에 한 선호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파악하

고자 하 다. 

구체적으로 연구 1에서는 1980년 부터 

2010년 까지의 중음악 가사에 드러난 한국

인들의 문화성향을 내용분석하여 한국인들이 

개인주의적으로 변화하 는지 검증하 다. 한

국인들이 점차 개인주의화되었다는 생각은 사

회 전반에 퍼져 있으며(e.g., 브릿지경제, 2016; 

한겨례, 2005), 문화성향을 직접적으로 연구하

는 문화심리학뿐만 아니라 사회학과 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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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특히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한 심리학 

연구들은 이미 다수 존재한다(김혜숙, 1995; 

나은 , 민경환, 1998; 나은 , 차유리, 2010; 

나은 , 차재호, 1999; 류승아, 2009; 표정민, 

최인수, 2015; 한규석, 신수진, 1999; 한민, 최

인철, 김범준, 이훈진, 김진형, 2012). 그러나 

1997년도부터 2017년도 사이에 한국에서 수행

되었던 문화성향 연구들을 메타분석한 박혜경

과 김상아(2018)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문화성

향은 개인주의적이기보다는 여전히 집단주의

적이다. 또한, 비록 20년 간이라는 비교적 짧

은 시간 간격에 한 분석이기는 하나, 박혜

경과 김상아의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 시기나 

논문 출판 시점에 따라 문화성향이 달라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이루어진 

문화성향 연구는 부분 자기보고식 측정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결과들을 살펴보면 개인

주의와 집단주의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나기

도 하고(한규석, 신수진, 1999), 개인주의 가치

의 증가는 젊은 층과 고학력, 고소득층과 같

은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나은 , 차유리, 2010; 나은 , 차재호, 

1999). 정리하자면, 사회에 만연해있는 한국인

들의 개인주의화에 한 생각을 검증한 연구

들이 다수 존재하지만, 이러한 생각을 지지해

주기에는 결과의 방향이 일관적이지 않다. 연

구결과가 혼재된 원인으로 기존 연구들의 측

정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전술하 듯이 문

화적 산물은 중들에게 공감을 얻을 것으로 

여겨지는 메시지를 반 하여 창조되므로, 특

정 문화적 산물을 향유하는 사람들이 지닌 두

드러진 가치를 담고 있다. 즉, 문화적 산물은 

특정 문화권 사람들의 정신과 문화가 서로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며, 이

를 통하여 문화성향을 연구하는 것은 사람들 

개개인의 내면세계를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측

정보다 문화성향을 보다 명확하게 포착할 수 

있도록 한다(Morling & Lamoreaux, 2008).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한국인의 문화성향 

변화가 중음악 가사에 반 되어 나타나는지

를 살펴봄으로써 자기보고식 측정 이외의 방

식으로 문화성향의 변화를 검증해보고자 하

다. 특히 문화성향 중에서도 개인주의-집단주

의 차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향  적응(Morling et al., 2002)과 이상

적 정서(Tsai et al., 2006)를 중음악 가사 분

석에 적용하 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 두 가지 차원에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문

화권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향  

적응 차원의 경우, 개인주의 문화권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향을 미치려는 동기를 

가지는 반면, 집단주의 문화권 사람들은 주어

진 상황에 자신을 맞추려는 동기를 지닌다. 

한편, 개인주의 문화권 사람들은 각성 수준이 

높은 긍정 정서를 이상적 정서로 평가하는 반

면, 집단주의 문화권 사람들은 각성 수준이 

낮은 긍정 정서를 이상적으로 평가한다. 이러

한 경향성은 이미 비교문화 연구를 통하여 검

증된 바 있다. 더불어, 위 두 가지 차원은 개

인주의-집단주의 차원보다 중가요라는 특수

한 측정도구를 더욱 면밀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해준다. 중가요 가사는 많은 경우 연인관계

에 한 이야기를 주제로 하고, 3분이라는 짧

은 시간 내에 많은 이야기를 전달해야 하므로 

다른 문화적 산물에 비하여 압축된 정보만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중

가요 가사에 빈번히 나타나는 인관계에서의 

상호작용 방식이나 정서표현과 같은 세밀한 

부분을 측정할 수 있는 차원을 사용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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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와 친구, 이웃, 가족 등의 타인과의 관계

를 넓고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개인주의-집단

주의 차원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 다. 그

러므로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과 관련이 있

는 동시에 구체적이고 상세한 문화 차원인 

향  적응과 이상적 정서를 분석에 사용하는 

것이 중가요에 반 된 문화성향을 보다 잘 

포착해줄 것으로 예상하 다.

연 구 1

연구 1에서는 한국 중가요 가사에서의 문

화성향 변화를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 다. 

한국 중가요의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주제가 

사랑과 이별 이야기로, 사랑과 같은 낭만적 

관계도 인관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인관

계의 틀인 향  적응이라는 기준을 사용하

다. 또한, 사랑과 이별이라는 주제에서는 자

연스럽게 정서표현이 이루어지므로, 이에 따

라 이상적 정서를 중심으로 가사를 분석하고

자 하 다. 요약하면, 중가요 가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성향을 잘 측정할 것으로 예상

되는 향  적응과 정서표현으로 내용분석

을 실시하고자 하 다.

먼저, 한국이 최근 들어 개인주의화되었다

면, 중가요 가사에서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인관계의 특징이 빈번하게 사용되

었을 것이다. 향  적응 중 향, 즉 자신

이 처한 상황에 향을 미치며, 이를 바꾸어

나가려는 경향을 많이 나타낼 것이다. 반 로, 

여전히 집단주의적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다

면, 중가요 가사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

춰 적응하는 양상을 보일 것이다. 정서표현의 

경우, 중가요 가사에서 이상적 정서보다 실

제 정서가 더 드러났을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한국의 중가요 가사에

서 집단주의적인 문화성향이 많이 나타났다면, 

그것이 이상적 정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상

적 정서에서 주장하는 저각성 긍정정서와 같

은 낮은 강도의 정서일 것이라고 추측하 다. 

또한, 한국이 2010년 로 넘어오면서 점차 개

인주의화되었다면, 북미와 같은 개인주의 문

화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느끼는 이상적 정서

가 가사에 더 많이 반 되어 드러났을 것이라

고 추측하 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문화적 산물인 중가요 가사에

서 한국인의 문화성향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가?

가설 1: 1980년 에서 시작하여 2010년 에 

가까워질수록, 한국 중음악 가사에서 행위

자의 의도가 행위와 일치하는 경향이 더 많이 

관찰될 것이다.

가설 2: 1980년 에서 시작하여 2010년 에 

가까워질수록, 한국 중음악 가사에서 상황

의 의도와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향이 더 

많이 관찰될 것이다.

가설 3: 1980년 에서 시작하여 2010년 에 

가까워질수록, 한국 중음악 가사에서 저각

성 긍정정서보다 고각성 긍정정서가 더 많이 

관찰될 것이다.

방  법

분석 상

1980년부터 2018년까지 발매된 한국 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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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가운데 골든컵1)을 수상한 566곡을 분석

상으로 설정하 다. 이 중 연  별로 40곡씩 

총 160곡을 무작위 추출하여 분석하 다. 표

본 추출 시 동일한 가수의 곡이 중복 선정되

지 않도록 하 으나, 팀의 멤버가 솔로가수로 

데뷔한 경우나 협업(collaboration이나 featuring)

을 한 경우에는 표본에 포함시켰다(예: 슈퍼주

니어와 규현, 씨스타와 소유).

분석단

최상진 등(2001)의 연구와 같이, 후렴을 포

함한 1절의 가사만을 분석에 포함하 다. 먼

저, 전체 가사를 문서화한 후, 이 문서화된 가

사를 연구자가 노래를 들으며 파악한 가사와 

조하 다. 이러한 조 과정을 통해 오타나 

잘못 기재된 가사를 수정하 다.

코딩스킴

차원 1인 향  적응(influence vs. adjustment)

에 따라 가사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Morling 등(2002)에서 사용된 코딩스킴을 일부 

발췌하여 사용하 다. Morling 등의 연구에서

는 인관계 상황에서 행위자가 타인에게 

향을 미치는지, 혹은 행위자가 상황에 적응하

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 참가자들이 기

술한 문장을 내용분석 하 다. 이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코딩스킴은 행위의 목적이 사회적

1) 골든컵이란 1980년  초부터 1990년  후반까지 

방 되었던 가요 프로그램 ‘가요톱10’에서 5주 

연속 1위를 차지한 곡에게 주는 상이다. ‘가요톱

10’이 폐지된 이후 방 된 뮤직뱅크에서는 3주 

연속 1위를 한 곡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기준을 

바꾸었다.

인지 비사회적인지, 행위의 결과가 행위자 혹

은 다른 사람에게 좋거나 나쁜 향을 미치는

지, 행위자의 의도가 행위와 일치하는지 아닌

지, 상황의 의도가 행위와 일치하는지 아닌지 

등의 차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분석 

차원들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행위자의 의도

와 상황의 의도만을 사용하 다. 구체적으로, 

행위자의 의도(차원1A)는 가사 속의 행위자(화

자)가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키는지 아닌지를 평가하기 위해, 

상황의 의도(차원1B)는 가사 속의 행위자가 주

어진 상황과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맞추는지 

혹은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향을 미치려 하

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 다. 본 연구에

서 분석된 가사를 통해 예를 들면, 행위자의 

의도의 경우 ‘Just one 10 minutes 내 것이 되

는 시간’이라는 가사는 행위자가 자신의 의도

로 행동하는 것으로 판단하 고, ‘기다리는 

동안 아무 말도 못해요. 내 생각 말할 수 없

어요’라는 가사는 행위자가 자신의 의도를 관

철시킬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 다. 

상황의 의도의 경우, ‘정녕 내 곁을 떠나가야 

한다면 말없이 보내 드리겠어요’는 행위자가 

처한 상황에 자신을 맞추는 것으로 평가하

으며, ‘뭘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 셔. I do 

what I do 그니까 넌 너나 잘하셔’는 행위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 직접적인 향을 미치려

고 하는 것으로 평가하 다(예시로 사용된 가

사에 한 정보는 부록 참고). 본 연구에서는 

중가요 가사에서 화자가 자신의 의도를 행

위로 관철시키거나(즉, 행위자의 의도 O), 화

자가 주어진 상황에 자신을 맞추지 않고 향

을 미치는(즉, 상황의 의도 X) 양상이 나타날

수록 개인주의적 성향이 많이 표현된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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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2인 정서를 바탕으로 가사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Russell(1980)의 정서 분류 

기준을 사용하 다. Russell(1980)은 각성 수준

(고각성  저각성)과 정서가(긍정  부정)를 

기준으로 정서를 네 가지 하위차원으로 분류

하 다. 고각성 긍정정서에는 신이 난, 흥분한, 

놀라운, 아주 기뻐하는, 행복한 등의 정서가 

포함되며, 저각성 긍정정서에는 기쁜, 만족스

러운, 흡족한, 고요한, 차분한, 여유있는 등의 

정서가 포함된다. 고각성 부정정서에는 불안

해 하는, 두려워 하는, 긴장한, 화난, 괴로워 

하는, 짜증 난 등의 정서가 포함되며, 저각성 

부정정서에는 비참한, 우울한, 슬픈, 따분한, 

의기소침한 등의 정서가 포함된다. 문화적 산

물에 드러난 정서 표현을 통해 문화성향을 알

아본 기존 연구에서는(e.g., Huang & Park, 

2013; Tsai et al., 2016; Tsai, Louie, Chen, & 

Uchida, 2007) 긍정정서를 각성 수준, 즉 고각

성 긍정정서와 저각성 긍정정서의 두 가지로 

나누어, 문화권마다 사람들이 경험하기를 원

하는 이상적 정서의 차이를 평가하 다. 한편,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기를 원하는 사람은 드

물기 때문에 이상적 부정정서(ideal negative 

affect)는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한

국 중가요 가사는 사랑 이야기가 주된 주제

이며(이상욱, 2015), 따라서 사랑이 주는 기쁨

과 설렘과 같은 긍정정서뿐만 아니라 이별의 

슬픔과 그리움과 같은 부정정서도 가사에 꽤 

많이 표현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고각성 부정정서로 분

류되는 분노, 죄책감, 두려움과 같은 자아초점

적 정서의 향을 더 오래 받는 것으로 알려

져 있으며, 긍정정서 뿐만 아니라 부정정서 

또한 적극적으로 표현하도록 장려되는 문화이

다(Markus & Kitayama, 1991). 그러므로 본 연

구에서는 가사 전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정

서를 고각성 긍정, 저각성 긍정, 고각성 부정 

및 저각성 부정정서 중 하나로 분류하여, 가

사에 표현된 긍정정서와 더불어 부정정서에서

도 각성 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지 탐색

적 분석을 시행하 다. 본 연구에서는 중가

요 가사에서 저각성 긍정정서에 비교하여 고

각성 긍정정서가 많이 나타날수록 개인주의적 

성향이 많이 표현된 것으로 보았다. 이상의 

코딩스킴과 예시는 부록의 표 1에 제시하 다.

이와 더불어, 평정자들은 행위자의 의도, 상

황의 의도 및 정서가 가사에 어느 정도 강하

게 드러나 있는지 1에서부터 4까지의 숫자로 

평정하 다(1: 매우 약하게 나타났다, 4: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평정자의 개인

적인 곡 친숙도가 분석 결과에 향을 줄 가

능성을 통계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평정자

들로 하여금 160개의 곡 각각에 하여 개인

적인 친숙도를 1에서부터 4까지의 숫자로 평

정하도록 하 다(1: 전혀 친숙하지 않다, 4: 매

우 친숙하다).

분석 차

연구가설에 해 알지 못하는 학부생 두 명

이 평정자로 분석에 참여하 다. 두 평정자는 

모두 독립적으로 내용분석을 시행하 다.

내용분석에 앞서 평정자들에게 코딩스킴의 

내용과 코딩 방법을 교육하 다. 이후, 평정자

들에게 4회기에 걸쳐 40곡씩의 가사를 제시하

다. 이때, Randomizer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

여 표본으로 추출된 160곡의 순서를 뒤섞은 

후에 40곡씩 나누어 제시하 다. 평정자들은 

먼저 가사를 읽은 후 코딩스킴의 세 가지 차

원에 따라 글을 분석하 다. 행위자의 의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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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가사에 드러난 화자의 의도와 행위가 

일치한다면 O로, 그렇지 않다면 X로 코딩하

다. 상황의 의도의 경우, 가사에 나타난 상황

과 화자의 행위가 일치한다면 O로, 반 된다

면 X로 코딩하 다. 다음으로, 가사에 주로 표

현된 정서를 고각성 긍정, 고각성 부정, 저각

성 긍정 및 저각성 부정정서들 중 하나로 분

류하 다. 또한 평정자들의 결과가 얼마나 유

사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Cohen의 Kappa 계

수로 평정자 간 합치도를 계산하 다. 내용분

석 연구에서 평정자는 측정 오류의 중요한 

원천이 되므로, 측정 절차의 관찰자 변동성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평정자 간 합치도

(inter-rater reliability)를 사용하여야 한다(Landis 

& Koch, 1977). 평정자 간 합치도를 추정하는 

방법은 평점점수의 속성에 따라 달라진다(김

양분, 2004). 본 연구는 각 차원을 O, X로 분

류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평정이 범

주로 분류될 때 흔히 사용되는 Cohen의 Kappa 

계수를 활용하여 일관성을 추정하 다. 더불

어 본 연구는 평정의 유사성을 더욱 면밀히 

평가하기 위하여, Landis와 Koch(1977)가 제안

한 기준을 사용하여 평정자 간 합치도를 해석

하 다. Landis와 Koch(1977)는 Kappa 계수

가 .61에서 .80 사이일 때는 상당한 일치도

(substantial), .81에서 .99 사이의 값을 가질 때

는 완벽한 일치도(almost perfect)를 지니는 것

으로 구분하 다. 본 연구의 세 가지 차원에 

한 평정자 간 합치도는 .792부터 .875의 

범위에 있었다(행위자의 의도 k=.820, 상황

의 의도 k=.792, 정서 k=.875). 이는 Landis와 

Koch(1977)이 제안한 Kappa 계수의 등급 가운

데 완벽한 일치도 등급에 해당하는 값으로, 

두 평정자의 판단이 부분 일치하여 신뢰로

운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평정자들은 가사에 나타난 행위

자의 의도, 상황의 의도 및 정서의 강도와 개

인적인 곡의 친숙도를 4점 척도로 평정하 다.

평정자들의 곡 친숙도가 분석에 향을 줄 

가능성을 추가적으로 탐색하기 위하여, 연령

이 30  후반인 두 명의 평정자에게 표본 중 

일부를 분석하도록 하 다. 본 연구의 모든 

자료를 분석한 평정자들은 현재 연령이 20  

초중반으로서 2000년 와 2010년 에 학창시

절을 보냈기 때문에, 1980년 와 1990년 에 

발표된 노래에는 상 적으로 친숙하지 않아 

분석 결과가 편향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

다. 따라서 1980년 와 1990년 의 음악을 더 

많이 듣고 자란 30  후반의 평정자들에게 표

본 중 약 25%를 분석하도록 한 후, 이들의 분

석 결과를 20  평정자들의 분석 결과와 비교

하 다. 48곡에 한 분석 결과, 먼저 30  평

정자들 간의 합치도는 행위자의 의도 k=.744, 

상황의 의도 k=.739, 그리고 정서 k=.739로 

나타났다. 이는 20  평정자들에 비해 다소 

낮은 값이나, Landis와 Koch(1977)의 기준에 따

르면 상당한 일치도를 보인 것이므로 30  평

정자들 또한 부분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20 와 30  평정자들

의 개인적인 곡 친숙도를 상관분석한 결과 

r=.512, p<.001로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발매연 에 따른 평정자들의 친숙도

의 평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발매연 를 

예측변수로 투입하고, 20  평정자들과 30  

평정자들의 친숙도를 각각 합한 값을 준거변

수로 사용하여 ANOVA를 실시한 결과, 20  

평정자와 30  평정자의 친숙도가 발매연 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F(3,44)=6.166, 

p<.01. 1990년 와 2000년 에 발매된 노래들

의 경우 30 가 20 보다 더 친숙하게 느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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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1 행위와 일치 행위와 일치하지 않음

행위자의 의도 89 (55.6) 71 (44.4)

상황의 의도 96 (60.0) 64 (40.0)

차원 2 HAP LAP HAN LAN

정서 26 (16.3) 20 (12.5) 27 (16.9) 87 (54.4)

* HAP 고각성 긍정정서 / LAP 저각성 긍정정서 / HAN 고각성 부정정서 / LAN 저각성 부정정서

표 1. 행 자의 의도와 상황의 의도에 한 빈도분석 결과

것으로 나타난 반면, 1980년 와 2010년 에 

발매된 노래들에 한 친숙도는 20 와 30  

평정자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0 와 

30  평정자 간 일치도는 행위자의 의도는 

k=.477, 상황의 의도는 k=.401, 그리고 정서

는 k=.196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s=.001, .005와 .006). 종합하건 , 1990년 에

서 2000년  사이의 노래들에 해 30 의 평

정자들이 20 의 평정자들보다 친숙하다고 느

꼈으나, 연령 가 다른 평정자 집단 간 내용

분석 일치도가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 기 

때문에, 곡에 한 평정자 개인의 친숙도가 

내용분석에 미친 향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내용분석이 완료된 후, 먼저 발매연 에 따

라 행위자의 의도, 상황의 의도, 그리고 정서 

표현이 달라지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이항 로

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로지스틱 회

귀분석은 명명척도와 등간척도(또는 비율척도)

로 측정한 한 개 혹은 여러 개의 독립변인과 

명명척도로 측정한 한 개의 종속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통계방법이다(최현철, 

2013). 본 연구에서는 발매연 를 예측변수로 

사용하 고, 평정자들이 분석한 세 가지 차원

을 결과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하 다. 이 때, 

평정자의 개인적인 곡 친숙도가 결과에 향

을 미칠 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평정된 

곡 친숙도를 공변량으로 분석에 투입하 다. 

다음으로, 발매연 에 따라 행위자의 의도, 상

황의 의도 및 정서 표현의 강도가 달라지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ANCOVA를 실시하 다. 발

매연 를 예측변수로, 평정된 강도를 준거변

수로 투입하 으며 곡의 친숙도를 공변량으로 

통제하여 분석을 수행하 다.

결과 및 논의

주요 가설 검증에 앞서 내용분석 결과에 

한 빈도분석을 실시하 다. 표 1에 제시된 바

와 같이, 행위자의 의도가 행위와 일치하는 

것으로 분류된 곡은 89개(55.6%), 일치하지 않

는 것으로 분류된 곡은 71개(44.4%) 다. 상황

의 의도와 행위가 일치하는 것으로 분류된 곡

은 96개(60.0%),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된 

곡은 64개(40.0%)로 나타났다. 정서는 고각성 

긍정정서에 26개(16.3%), 저각성 긍정정서에 

20개(12.5%), 고각성 부정정서에 27개(16.9%), 

저각성 부정정서에 87개(54.4%)가 속하 다. 

추가적으로, 가수의 성별은 여성이 58명

(36.6%), 남성이 91명(56.9%), 혼성인 경우가 11

명(6.9%)으로 나타났으며, 가수의 팀 구성은 

개인이 94명(58.8%), 팀이 66명(41.3%)인 것으

로 나타났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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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변수 예측변수 B(S.E) Odds Ratio
95% CI for Odds Ratio

Lower Upper

행위자의 의도
발매연

-.03(0.45) 0.97 .72 1.29

상황의 의도 -.21(0.15) 0.81 .60 1.09

* 참조범주: 행위와 일치하지 않음.
* p<.05, ** p<.01, *** p<.001.

표 3. 발매연 에 따른 차원 1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가수의 성별 팀 구성

여성 58 (36.6) 개인 94 (58.8)

남성 91 (56.9)

팀 66 (41.3)혼성 11 (6.9)

합계 160 (100.0) 합계 160 (100.0)

표 2. 가수의 성별과  구성에 한 빈도분석 결과

다음으로, 연구의 주요 가설, 즉 곡 발매연

에 따라 행위자의 의도, 상황의 의도 및 정

서 표현이 달라지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에 앞

서 곡 발매연 는 10년 단위로 분류하여 코딩

하 다(즉, 1980년 : 1, 1990년 : 2, 2000년 : 

3, 2010년 : 4). 이 때 평정자의 개인적인 곡 

친숙도가 결과에 향을 미칠 가능성을 통제

하기 위하여, 평정된 곡 친숙도를 분석에 공

변량으로 투입하 다. 행위자의 의도와 상황

의 의도, 그리고 정서는 결과변수로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먼저, 곡의 발매연 에 따라 가사 속 향 

 적응의 양상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행위자의 의도와 상황의 의도에 한 이항 로

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이 분석에서 

행위자의 의도(혹은 상황의 의도)가 행위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된 곡들이 기준집

단으로 사용되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발매연 가 행위자의 의도와(b=-.034, Wald 

x2(1)=.054, n.s.) 상황의 의도에(b=-.210, Wald 

x2(1) =1.966, n.s.) 미치는 향이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다음으로, 곡의 발매연 에 따라 가사에 드

러난 정서가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차원2

의 정서에 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

시하 다. 먼저, 차원2의 정서를 각성 수준과 

정서가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 다. 고각성 

정서에 한 분석에서는 저각성 정서를 기준

집단으로 사용하 고, 긍정정서에 한 분석

에서는 부정정서를 기준집단으로 사용하 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발매연 가 고각성 

혹은 저각성 정서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b=.537, Wald x2(1) =9.79, 

p<.01). 즉, 발매연 가 2010년 에 가까워질수

록 고각성 정서가 더 많이 나타났는데,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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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변수 예측변수 B(S.E) Odds Ratio
95% CI for Odds Ratio

Lower Upper

고각성(vs저각성)
발매연

 0.54(0.17)** 1.71  1.22 2.39

긍정(vs부정) 0.19(0.17) 1.21  0.87 1.68

* 참조범주: 저각성 정서, 부정정서

* p<.05, ** p<.01, *** p<.001.

표 4. 발매연 에 따른 정서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결과변수 예측변수 B(S.E) Odds Ratio
95% CI for Odds Ratio

Lower Upper

HAP (vs LAP)
발매연

  1.30(0.34)*** 3.68 1.88 7.20

HAN (vs LAN) 1.17(0.21) 1.19 0.79 1.80

* 참조범주 : LAP, LAN

* p<.05, ** p<.01, *** p<.001.

표 5. 발매연 에 따른 차원 2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적으로 저각성 정서와 비교하여 고각성 정서

가 나타날 확률이 1.71배 높았다. 이러한 결

과는 시간이 흐를수록 국내 중가요의 가사

에 저각성의 정서보다 고각성의 정서가 더 

많이 표현되었음을 시사한다. 반면 긍정정서

와 부정정서에 한 결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b=.191, Wald x
2
(1) =1.319, n.s.)(표 4).

다음으로, 발매연 에 따라 정서 표현의 각

성수준이 달리 나타나는지, 즉 발매연 에 따

른 이상적 정서의 변화와 이상적 부정정서에 

한 탐색적 분석을 위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

귀분석을 실시하 다. 고각성 긍정정서에 

한 분석에서는 저각성 긍정정서를 기준집단으

로 사용하 고, 고각성 부정정서에 한 분석

에서는 저각성 부정정서를 기준집단으로 사용

하 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발매연 가 

고각성 긍정정서, 혹은 저각성 긍정정서를 유

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1.30, 

Wald x
2
(1) =14.49, p<.001). 즉, 발매연 가 

2010년 에 가까워질수록 고각성 긍정정서가 

더 많이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저각성 긍정

정서와 비교하여 고각성 긍정정서가 나타날 

확률이 3.68배 높았다. 반면 고각성 부정정서

와 저각성 부정정서에 한 결과는 유의하지 

않았다(b=.171, Wald x
2
(1) =.658, n.s.)(표 5). 이

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국내 중가요 가사에 

저각성 긍정정서보다 고각성 긍정정서가 더 

많이 표현된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2010년

에 가까워질수록 집단주의 문화권의 이상적 

정서인 저각성 긍정정서보다 개인주의 문화권

의 이상적 정서인 고각성 긍정정서가 가사에 

점점 더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곡의 발매연 에 따라 행위자의 

의도, 상황의 의도 및 정서 표현의 강도가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공분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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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변수 예측변수 SS df MS F

행위자의 의도의 강도
친숙도 0.414 1 .414 .863

발매연 0.810 3 .270 .563

상황의 의도의 강도
친숙도 0.002 1 .002 .941

발매연 0.841 3 .280 .499

정서 표현의 강도
친숙도 0.513 1 .513 1.188

발매연 1.487 3 .496 1.148

* p<.05, 
** p<.01, *** p<.001.

표 6. 발매연 에 따른 행 자의 의도, 상황의 의도  정서 표  강도의 ANCOVA 결과

(ANCOVA)을 실시하 다. 앞선 분석과 마찬가

지로, 평정자의 개인적인 곡 친숙도가 결과에 

향을 미칠 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평정

된 곡 친숙도를 각 차원의 표현 강도와 함께 

공변량으로 분석에 투입하여 통제하 다. 그

러나 세 가지 차원의 강도 모두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관찰되지 않았다(행위

자의 의도: F(3,160)=.563, n.s., 상황의 의도: 

F(3,160)=.499, n.s., 정서 표현: F(3,160)=1.148, 

n.s.). 이러한 결과는 가사에 드러난 행위자의 

의도, 상황의 의도 및 정서 표현의 강도가 곡

의 발매연 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표 6).

연구 1에서는 1980년에서부터 2018년 사이 

발매된 한국 중가요 가사를 내용분석하여 

문화적 산물인 가사에서 문화성향의 변화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차원 1인 향  적응에서

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가설 1과 가

설 2는 기각되었다. 둘째, 코더들이 느끼는 곡

에 한 친숙도를 통제하고도, 차원 2인 정서 

표현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

로, 각성수준과 긍정정서에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즉, 곡의 발매연 가 2010년 에 

가까워질수록 저각성 정서에 비해 고각성 정

서가 가사에 더 빈번히 나타났으며, 특히 저

각성 긍정정서에 비해 고각성 긍정정서가 더 

자주 관찰되어 가설 3은 지지되었다. 마지막

으로, 향  적응과 정서 표현이 가사에 얼

마나 강하게 나타났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측

정한 강도의 경우는 두 차원 모두 유의한 결

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 1의 결과, 1980년 에서 2010년 로 

올수록 인기 중음악 가사에 고각성 긍정정

서가 더 많이 표현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각

성 긍정정서는 개인주의적인 사람들의 이상적 

정서이다. 노래 가사에는 실제 경험하는 정서

뿐만 아니라 이상적 정서도 표현되게 마련이

므로, 연구 1의 결과는 한국인이 점차 개인주

의화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연구 1

의 결과에 한 안적 해석도 가능하다. 1980

년 에는 상 적으로 집단주의적이고 발라드

를 선호하는 20-40 가 중음악의 인기를 좌

우했던 반면, 2010년 에는 상 적으로 개인주

의적이고 댄스음악을 선호하는 10-20 가 

중음악의 인기를 좌우하 기 때문이다. 그렇

다면 연구 1의 결과는 한국인 전체의 개인주

의화를 시사하는 것이라기보다, 중음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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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를 좌우하는 집단이 변화하 음을 보여주

는 결과에 다름 아닐 수도 있다. 그러므로 연

구 2에서는 위와 같은 안적 해석의 가능성

을 배제하기 위하여 개인주의적인 사람들일수

록 고각성 긍정 정서가 드러나는 중음악 장

르를 선호하는 반면, 집단주의적인 사람들일

수록 저각성 긍정 정서가 드러나는 중음악 

장르를 선호하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연구 2

연구 1에서 나타난 결과가 문화성향의 변화

에 기인한 것인지, 음악을 주로 소비하는 사

람들의 나이와 인기장르의 변화에 기인한 것

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1980년 에는 중음악

의 주된 향유층이 20 에서 40 로 폭넓고 다

양했으나, 2010년 에는 음원을 구입하거나 스

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차트 순위를 좌우하는 

연령층이 10 에서 20  초반으로 한정되었다

(e.g., 우지혜, 백선기, 2018). 시간이 흐름에 따

라 중음악을 소비하는 주체와 인기 장르가 

달라졌다는 것은, 연구 1의 결과가 중가요 

가사에 반 된 문화성향 변화라기보다 소비 

주체 및 인기 장르와 가사에서 표현된 이상적 

정서가 변화하여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을 제

기한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 1에 포함된 곡들

을 분석해본 결과, 발라드와 댄스음악에 속하

는 곡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리고 두 장

르를 비교하 을 때는 2010년 에 가까워질

수록 발라드에 비해 댄스음악이 나타날 확률

이 2.21배 높았다(b=.792, Wald x
2
(1)=14.723, 

p<.001). 연구 1의 표본이 골든컵 수상곡이라

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과거

에 비하여 한국 중들에게 댄스음악이 발라

드보다 사랑을 받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가능성을 뚜렷이 보여주는 하나의 지

표는 음반 판매량이다. 현재 음반 판매량 순

위에서 상위권은 모두 아이돌이 차지하고 있

고, 음원차트에서도 아이돌의 활동은 두드러

지게 나타난다(이시림, 이수현, 2019).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생각해보면, 본 연구의 결과

가 가사에 문화성향의 변화가 반 된 것이 아

니라 음악차트에 댄스음악이 자주 오르게 되

어 저각성 긍정정서보다 고각성 긍정정서가 

더 많이 관찰되는 것, 즉 인기 장르의 변화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

러한 안적인 해석을 배제하기 위하여, 연구 

2에서는 연구 참가자들의 문화성향을 직접적

으로 측정하 다. 그리고 개인주의적일수록 

고각성 긍정 정서를 담은 장르를 선호할 것인 

반면, 집단주의적일수록 저각성 긍정 정서를 

담은 장르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하 다. 

더 나아가, 연구 2에서는 탐색적으로 문화

성향과 음악기능 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음악의 심리적 기능에 한 표연구자인 

Boer(2009)는, 질적 연구를 통해 음악의 기능이 

개인적 활동, 사회적 활동 및 문화적 활동의 

차원을 갖는다고 밝혔다. 그 내용을 기반으로 

Boer는 음악기능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여, 

뉴질랜드, 멕시코, 독일, 터키, 케냐, 필리핀인

들을 상으로 음악 기능의 문화차를 알아보

았다(Boer & Fisher, 2012). 그 결과, 어떤 문화

권에서나 개인적 기능으로의 음악 사용이 가

장 두드러졌으며, 문화의 차이는 사회적 기능

에서 문화적 기능으로 갈수록 크게 나타났다. 

즉, 세속적 가치보다 전통적 가치를 강조하는 

사회에서 문화적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음

악을 많이 사용하 고, 이러한 경향은 자기 

정체성이나 집단 자존감을 표현하기 위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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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1 참가자 2 참가자 3 참가자 4 최종 순위

1위 록/메탈 댄스 댄스 록/메탈 트로트/성인가요

2위 발라드 트로트/성인가요 트로트/성인가요 트로트/성인가요 록/메탈

3위 트로트/성인가요 록/메탈 록/메탈 댄스 댄스

4위 랩/힙합 랩/힙합 랩/힙합 랩/힙합 랩/힙합

5위 R&B/SOUL R&B/SOUL R&B/SOUL R&B/SOUL R&B/SOUL

6위 댄스 인디음악 포크 발라드 발라드

7위 포크 발라드 인디음악 포크 포크

8위 인디음악 포크 발라드 인디음악 인디 음악

9위 재즈 재즈 재즈 재즈 재즈

표 7. 음악 장르에 부여한 연구참가자 개인 별 각성순 와 최종 각성순

악을 듣는 일상적인 행동에까지 확장되었다. 

위 내용을 토 로, 본 연구에서는 집단주의 

성향을 많이 지닌 사람들이 음악을 사회적, 

문화적 기능으로 더 많이 사용할 것인지 알아

보고자 하 다. 연구 2의 연구문제와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개인이 지닌 문화성향과 중음

악 장르에 한 선호도 간에 관계가 있는가?

가설 1: 개인주의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고

각성 음악을 더 선호할 것이고, 집단주의 성

향을 지닌 사람들은 저각성 음악을 더 선호할 

것이다. 

가설 2: 집단주의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개

인주의 성향을 지닌 사람들보다 음악을 사회

적, 문화적 기능으로 더 많이 사용할 것이다.

비연구

본 연구에 앞서, 각성 수준을 기준으로 

중음악 장르 9가지에 한 순위를 매기기 위

하여 예비 연구를 진행하 다. 예비 연구는 

집단 심층 면접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중

음악 장르에 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실용음악 전공자 및 음악 관련 직업 종

사자 총 4명이 참여하 다. 연구참가자들은 

가장 먼저 9가지 중음악 장르의 특성에 

하여 자유롭게 토의하 고, 어떠한 기준으로 

각성 수준을 결정할 것인지 정한 후 각자 순

위를 매겼다. 그 후, 순위를 역채점하여 점수

를 산출한 후에(예: 1위가 9점, 9위가 1점), 장

르 별로 4명의 합산 점수를 구하여 하나의 순

위를 구성하 다. 최종 순위를 결정하기 위하

여, 연구참가자들은 다시 한 번 도출된 순위

가 타당한지에 해 충분한 토론을 거쳤다. 

예컨 , 록/메탈과 트로트/성인가요가 각각 1

위, 2위를 차지하 으나, 연구참가자들의 의견

이 립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하

다. 이들은 선율, 자주 쓰이는 악기, 편곡 및 

가사의 내용 등 두 장르를 각성 수준으로 비

교할 수 있는 전반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토론하 고, 충분한 논의 끝에 의견을 일치시

켜 최종 순위를 결정하 다. 이와 같은 예비 

연구에는 3시간 가량이 소요되었다. 각 연구

참가자가 중음악 장르에 부여한 순위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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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결정된 순위는 표 7과 같으며, 순위가 높

을수록 장르의 각성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

한다.

본 연구

방  법

연구참가자

본 연구는 중가요의 주요 소비층인 동시

에(경향신문, 2017), 중장년층보다 다양한 음악

장르들을 접하 을 것으로 예상되는 20, 30  

성인들을 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참가자 

모집에 앞서 성신여자 학교 기관생명윤리위

원회(IRB)의 승인(승인번호: SSWUIRB-2019-037)

을 받았으며, 윤리 기준을 준수하며 연구를 

진행하 다. 전국 거주 성인 남녀 총 196명이 

온라인으로 연구에 참여하 다. 연구참가자들

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배포된 링크와 인근 학

교 게시판에 부착된 홍보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연구에 참여하 다. 이 가운데 만 18세 

이하이거나 40세 이상인 11명을 제외하고 총 

185명(여 131명, 남 54명; 평균 연령= 27.39세, 

표준편차=5.21)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측정도구

중음악 장르에 한 선호

연구참가자들이 여러 중음악 장르를 얼

마나 선호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Schäfer, 

Tipandjan와 Sedlmeier(2012)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 다. 연구참가자들은 

한국 중음악의 주요 장르인 성인가요/트로

트, 댄스음악, 발라드, 록/메탈, 랩/힙합, R&B, 

인디음악, 포크음악, 재즈에 하여 각 음악장

르를 어느 정도로 선호하는지를 평정하 다. 

제시된 8가지 중음악 장르들은 멜론, 벅스, 

지니와 같은 가장 중적인 스트리밍 사이트

에서 공통적으로 분류한 장르들로 구성하 다. 

척도는 총 6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나는 이 

음악이 좋다’, ‘나는 이 음악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나는 이 음악을 구매하기 위해 많

은 돈을 썼다’, ‘나는 이 음악의 열정적인 팬

이다’, ‘나는 이 음악을 듣기 위해 종종 콘서

트에 간다’, ‘나는 이 음악이 필요하다’와 같

은 항목이 포함되었다. 연구참가자들은 각 

중음악 장르에 하여 위의 6문항에 응답하

다. 응답 시에는 1점(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다)부터 6점(전적으로 동의한다)까지의 6점 척

도를 사용하 다. 분석을 위해 6문항에 한 

응답을 평균낸 값을 사용하 는데, 점수가 높

을수록 제시된 장르를 강하게 선호함을 의미

한다. 선호 음악장르의 내적합치도는 .90 에서 

.96의 범위에 있었다(성인가요/트로트: α=.91, 

댄스음악: α=.90, 발라드: α=.91, 록/메탈: α

=.96, 포크: α=.93, 랩/힙합: α=.95, 재즈: α

=.95, 인디음악: α=.94, R&B: α=.95).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

연구참가자들이 지닌 문화성향을 측정하

기 위하여 Singelis, Triandis, Bhawuk와 Gelfand 

(1995)가 개발하고, 김기범(1996)이 한국어로 번

안한 개인문화성향척도(INDCOL: Individualism- 

Collectivism)를 사용하 다. 개인문화성향척도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수직적, 수평적 두 차

원으로 구분하여 문화성향을 세분화하여 측정

하는 척도로, ‘나는 다른 사람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사람이다’, ‘나에게는 내가 하나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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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수평적 개인주의), 

‘어느 경쟁에서나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

다’, ‘내가 매사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해야 

한다’(수직적 개인주의),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들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다’, ‘만일 친인척

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나는 능력

이 되는 데까지 도와줄 것이다’(수평적 집단주

의), ‘부모님들과 자식들은 가능한 한 함께 살

아야 한다’, ‘내가 속한 집단을 위해 나의 이

익을 양보한다’(수직적 집단주의)와 같은 문항

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연구참가자들은 수직

적, 수평적 개인주의와 수직적, 수평적 집단주

의 각 8문항씩 총 32개의 문항들에 하여 1

점(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부터 6점(전적으

로 동의한다)까지의 6점 척도로 응답하 다. 

이 후 분석을 위해, 전체 개인중심성향(수직적 

개인주의와 수평적 개인주의)와 전체 집단중

심성향(수직적 집단주의와 수평적 집단주의)의 

점수를 합산하여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 척

도의 내적합치도는 .70에서 .83의 범위에 있었

다(전체: α=.79, 개인주의: α=.79, 집단주의: α

=.81, 수직적 개인주의: α=.79, 수평적 개인주

의: α=.83, 수직적 집단주의: α= .70, 수평적 

집단주의: α=.77).

음악기능

연구참가자들이 음악을 어떠한 목적으로 사

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Boer와 Fischer(2012)

가 음악을 개인적, 사회적 및 문화적 목적으

로 사용하는 개인의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음악기능 척도(Ratings of Experienced 

Social, Personal, and Cultural Themes of Music 

functions; RESPECT-Music)를 이정윤과 김민희

(2017)가 번안한 버전을 사용하 다. 음악기능 

척도는 친구와의 유  5문항(예: 음악을 들으

면 친구들과 내가 함께했던 과거의 행복한 순

간들을 떠올릴 수 있다), 가족과의 유  4문항

(예: 우리 가족의 공통된 음악취향은 우리 가

족을 결속시킨다), 스트레스 해소 4문항(예: 음

악은 나의 좌절감을 해소시키는 수단이다), 정

서 전달 4문항(예: 어떤 노래는 매우 강력해서 

들으면 눈물이 난다), 춤 유도 3문항(예: 나는 

특정한 음악에 맞춰 춤추는 것을 좋아한다), 

배경 음악 3문항(예: 많은 경우 나는 배경음악

을 필요로 한다), 집중 향상 3문항(예: 음악은 

내가 집중하는 것을 돕는다), 정치적 태도 표

현 3문항(예: 음악은 정치적 참여의 수단으로

서 내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화적 

정체성 반  3문항(예: 우리나라의 음악은 우

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한 부분이다), 가치 

발달 3문항(예: 음악은 나의 가치를 발전시키

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김민희, 이정윤, 2017), 개인적 기능(집중

향상, 배경음악, 정서 전달, 스트레스 해소) 14

문항, 사회적 기능(친구와의 유 , 춤 유도, 가

치 발달 기능) 11문항, 문화적 기능(정치적 태

도 표현, 문화적 정체성 반 , 가족과의 유 ) 

10문항으로 나뉜다. 연구참가자들은 총 35문항

에 해 각각 1점(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부터 6점(전적으로 동의한다)까지의 6점 척도

로 응답하 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합치

도는 .79에서 .90의 범위에 있었다(전체: α= 

.93, 개인적 기능: α=.90, 사회적 기능: α=.85, 

문화적 기능: α=.79).

인구통계학적 변수

주요 변수들 외에 성별, 음악 관련 전공 및 

관련 직종 종사 여부, 일일 음악청취 시간, 주

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등 인구통계학적 정보

들을 묻는 질문들을 포함하 다. 음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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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및 관련 직종은 음악과 관련된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했는지 여부와 현재 음악 

관련 일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예, 아니오로 

답하게 하 다. 또한,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에 따라 선호하는 음악장르가 달라진다는 선

행연구에 따라(Snibbe & Markus, 2005),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McArthur 사다리로 측정하

다(Adler, Epel, Castellazzo, & Ickovics, 2000). 

연구참가자들은 사다리 그림과 함께 사다리 

위쪽에는 가장 부유하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

람이 있는 반면, 가장 아래 쪽에는 가장 가난

하고 교육을 적게 받은 사람이 있다는 설명문

을 읽고, 스스로 평가한 자신의 사회경제적 

위치를 1부터 10까지의 숫자로 응답하 다. 

마지막으로, 연구참가자들이 하루 동안 음악

을 얼마나 듣는지 알아보기 위해 24시간 중 

음악을 듣는 략적인 시간을 주관식으로 답

하게 하 다. 연구참가자들의 일일 음악청취 

시간 외에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와 음악 

관련 전공 및 관련 직종 종사 여부는 주요 

변수들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분석에

서 제외하 다.

연구 차  분석방법

예비 연구가 종료된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질문지 링크를 배포하거나 오프라인 홍보 포

스터를 인근 학교 학내 게시판에 부착하여 연

구참가자들을 모집하 다. 질문지에 포함된 

모든 척도들은 순서를 무작위로 섞은 후 제시

하 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5.0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먼저,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

기 위하여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 다. 

또한, 문화성향, 중음악 장르에 한 선호와 

음악기능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

준상관분석(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

하 다. 정준상관분석은 다변량 분석기법으로, 

2개 이상의 종속변수들과 2개 이상의 독립변

수들 간의 구체적 관계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오흥철, 2001). 일반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

는 다중회귀분석의 경우 2개 이상의 독립변수

들로 구성된 선형함수들로부터 한 개의 계량

적 종속변수의 값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연구의 관심이 한 개의 종속변

수에 있지 않고, 여러 개의 종속변수들과 여

러 개의 독립변수들 간의 관계 분석에 있을 

수 있다(오흥철, 2001). 본 연구에서는 문화성

향 변수군과 각성 수준에 따라 분류된 중음

악 장르 변수군 및 음악기능 변수군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하 으므로, 정준상관

분석을 실시하 다.

결과 및 논의

인구통계학  특성과 주요 변수들 간의 계

본 분석에 앞서, 중음악 장르에 한 선

호와 문화성향의 관계를 분석하 다(표 8). 

중음악 장르에 한 선호와 문화성향에 한 

상관분석 결과, 고각성으로 분류된 장르인 트

로트(r=.187, p<.05), 랩/힙합(r=.237, p<.01), 

R&B(r=.206, p<.01)과 저각성으로 분류된 장르

인 발라드(r=.413, p<.001), 포크(r=.202, p<.01), 

재즈(r=.157, p<.05)가 집단주의 성향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 다. 이 결과는 집단주의 성

향을 강하게 가진 사람일수록, 트로트와 랩/힙

합, R&B, 발라드, 포크 및 재즈를 선호하는 것

을 의미한다. 개인주의 성향과 선호 음악장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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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onical 

Correlation
Eigenvalue Wilks’ lamda df F

함수1 .509 .349 .706 18.000   3.684***

함수2 .220 .051 .952  8.000 1.113

* p<.05, ** p<.01, *** p<.001.

표 9. 문화성향과 음악 장르에 한 정 상 함수의 통계  유의성  정 상 계수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문화성향과 음악기능에 한 상관분석 결

과, 개인주의와 개인적 기능(r=.332, p<.001), 

사회적 기능(r=.203, p<.01), 문화적 기능(r= 

.146, p<.05)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

다. 집단주의 성향 또한 개인적 기능(r=.301, 

p<.001), 사회적 기능(r=.421, p<.001) 및 문화

적 기능(r=.326,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 다. 상관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개인주의

의 경우 세 가지 음악기능 중 개인적 기능과 

가지는 상관 크기가 가장 컸고, 사회적 기능

과 문화적 기능은 작은 크기의 상관을 보 다. 

반면, 집단주의의 경우 사회적 기능과의 상관 

크기가 가장 컸고, 개인적 기능과 문화적 기

능이 중간 정도의 크기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연구참가자들이 음악의 세 가지 

기능들을 골고루 사용하고 있었으나, 상관의 

크기를 살펴볼 때 주로 사용하는 음악기능에

는 문화성향 간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

이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주요 변

수 간의 상관을 알아보았다. 일일 음악 청취 

시간과 중음악 장르에 한 선호, 문화성향 

및 음악기능의 관계를 분석하 다. 그 결과, 

먼저 일일 음악 청취 시간과 록/메탈에 한 

선호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관찰되었다

(r=.146, p<.05). 이 결과는 하루에 음악을 듣

는 시간이 긴 사람일수록 록/메탈을 더 선호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화성향과 음악 장르에 한 선호 간의 

정 상

문화성향과 중음악 장르에 한 선호 간

의 정준상관분석을 실시하 다. 구체적으로, 

개인주의 점수와 집단주의 점수를 예측변수군

으로 하 고, 선호 음악장르를 준거변수군으

로 설정하여 정준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두 변

수군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정준상관분석 결과, 2개의 정준함수 중 1

개의 유의한 정준상관함수(정준함수1: Wilk’s 

lamda = .706, F=3.684, df=18.000, p<.001)가 

도출되었다(표 9). 그러므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정준함수1에 한 정준상관관계를 분석하

다. 문화성향과 중음악 장르 두 변수군에

서 도출된 단순정준상관계수는 .509(p<.001)

이었다. 더불어 정준 변량군들 간의 상 적

인 설명력을 나타내는 함수별 정준중복지수

(redundancy coefficient)(성혜진, 2019)를 살펴보

면, 중음악 장르에 한 선호 변수들로 설

명될 수 있는 문화성향 변수들의 분산은 

12.83%이고, 문화성향 변수들로 설명될 수 있

는 중음악 장르에 한 선호 변수들의 분산

은 4.35%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각 변수의 상 적인 중요도를 알

아보기 위해서 표준화된 정준 계수, 정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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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량, 정준 교차부하량을 산출하 다. 정준상

관분석 결과를 해석할 때는 표준화된 정준 계

수, 정준 적재량, 정준 교차부하량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부분 정준 교

차적재량을 먼저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

준 교차부하량과 함께 표준화 정준계수, 정준 

부하량을 사용하여 보다 세부적이고 다양한 

해석을 시도하 다. 정준 변량의 수용기준은 

연구자들마다 다르나, 본 연구에서는 Hair, 

Anderson, Tatham과 Black(1998)이 제시한 기준

인 .40을 이상일 때 각 정준 변량을 표하는 

변수로 추출하 다. 

먼저, 정준 교차부하량(cross loading)을 살펴

보았다. 정준 가중치들은 값이 가지는 부호로 

그 의미를 해석하게 되는데, 값이 반 부호를 

가지는 변수들은 변수 간 역의 관계를 가지게 

되며, 같은 부호를 가지는 변수들은 직접적인 

관계를 지닌다(오흥철, 2001). 정준함수 1에서 

문화성향은 집단주의(-.506)가 .40이상인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음악장르는 발라드(-.412)가 .4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집단주의와 

발라드가 가장 큰 연관성을 가지며, 이는 정

적인 상관으로써 집단주의 성향을 많이 지닌 

사람일수록 발라드 음악을 더 선호하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표준화 정준계수(standardized canonical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살펴보면, 문화성향 요

인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항목은 집단주의

(-1.001)로 나타났다. 정준 부하량(canonical 

loading)에서도 집단주의(-.996)가 중요한 항목으

로 나타났다. 개인주의는 표준화 정준계수와 

정준 부하량 모두에서 .40보다 값이 작아 군

내 중요도가 낮았다. 중음악 장르 변수군에 

한 표준화 정준계수를 살펴보면, 중음악 

장르에 한 선호 요인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항목은 발라드(-.740), 랩/힙합(-.517), 록/메탈

(.485) 순으로 나타났으며, 정준 부하량에서는 

발라드(-.811), 랩/힙합(-.464) 순으로 군내 변량

을 설명하 다. 이는 집단주의 성향과 발라드, 

랩/힙합 음악의 선호는 정적 상관을 가지고, 

집단주의 성향과 록/메탈 음악의 선호는 부적 

상관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며, 집단주의 성향

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발라드, 랩/

힙합 음악을 선호하는 동시에 록/메탈 음악은 

덜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표 10).

문화성향과 개인의 음악기능 간의 정 상

문화성향과 음악기능 간의 정준상관분석을 

실시하 다. 개인주의 점수와 집단주의 점수

를 예측변수군으로 하 고, 음악기능을 준거

변수군으로 투입하여 분석을 진행하 다.

정준상관분석 결과, 2개의 정준함수 모두 

유의한 정준상관함수(정준함수1: Wilk’s lamda 

= .728, F=10.317, df=6.000, p<.001, 정준함수

2: Wilk’s lamda = .217, F=4.491, df=2.000, 

p<.05)를 도출하 다(표 11). 그러나 정준 변

량 간의 중복 분산을 의미하는 아이겐값

(Eigenvalue)의 경우 정준함수1이 30.9% 던 데 

비하여 정준함수2는 5%의 작은 값을 가지고 

있으므로, 통계적으로 더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는 정준함수1을 기준으로 정준상관관계를 

분석하 다(오흥철, 2001; 이강훈, 2019). 문화

성향과 음악기능 두 변수군에서 도출된 단순 

정준상관계수는 .486(p<.001)이었다. 더불어 정

준중복지수를 살펴보면, 음악기능 변수들로 

설명될 수 있는 문화성향 변수들의 분산은 

12.46%이고, 문화성향 변수들로 설명될 수 있

는 음악기능 변수들의 분산은 16.63%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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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Standardized

Canonical Correlation 

Coefficient

Canonical Loading Cross Loading

문화성향

개인주의  .094  .032 .016

집단주의 -1.001 -.996 -.506

Redundancy Coefficient  .128

선호 

음악장르

트로트/성인가요 -.063 -.363 -.185

록/메탈  .485 .185  .094

댄스음악  .151 -.261 -.132

발라드 -.740 -.811 -.412

랩/힙합 -.517 -.464 -.236

R&B  .240 -.387 -.197

포크 -.340 -.378 -.192

인디음악 -.009 -.174 -.088

재즈 -.171 -.291 -.148

Redundancy Coefficient .043

표 10. 함수 1 문화성향과 선호 음악장르 간의 정 상  분석 결과

Canonical 

Correlation
Eigenvalue Wilks’ lamda df F

함수1 .486 .309 .728 6.000 10.317
***

함수2 .217 .050 .953 2.000 4.491*

* p<.05, ** p<.01, *** p<.001.

표 11. 문화성향과 음악기능에 한 정 상 함수의 통계  유의성  정 상 계수

다음으로, 각 변수의 상 적인 중요도를 알

아보기 위해서 표준화된 정준 계수, 정준 부

하량, 정준 교차부하량을 산출하 다. 먼저 정

준 교차부하량을 살펴보면, 정준함수 1에서 

문화성향은 집단주의(-.412)가, 음악기능은 개

인적 기능(-.421), 사회적 기능(-.451)이 .40이상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기능은 사회적 기능

이 가장 큰 절 값을 가졌으며, 개인적 기능

과 문화적 기능이 그 다음이었다. 따라서 집

단주의와 음악의 개인적 기능, 사회적 기능 

및 문화적 기능이 큰 연관성을 가지며, 그 중

에서도 집단주의와 사회적 기능이 가장 큰 정

적 연관성을 보 다. 이는 집단주의 성향을 

많이 지닌 사람일수록 음악을 사회적 기능으

로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 세부적인 해석을 위하여 표준화 정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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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Standardized

Canonical Correlation 

Coefficients

Canonical 

Loading
Cross Loading

문화성향

개인주의 -.480 -.579 -.281

집단주의 -.720 -.849 -.412

Redundancy Coefficient  .125

음악기능

개인적 기능 -.613 -.868 -.421

사회적 기능 -.695 -.929 -.451

문화적 기능 -.176 -.707 -.343

Redundancy Coefficient .166

표 12. 함수 1 문화성향과 음악기능 간의 정 상  분석 결과

수와 정준 부하량을 살펴보았다. 표준화 정준

계수를 살펴보면, 문화성향 요인과 관련이 있

는 중요한 항목은 집단주의(-.720), 개인주의

(-.480) 순으로 나타났고, 정준 부하량도 마찬

가지로 집단주의(-.849), 개인주의(-.579) 순이었

다. 음악 기능 변수군에 한 표준화 정준계

수를 살펴보면, 문화성향 요인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항목은 사회적 기능(-.695), 개인적 기

능(-.613)순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적 기능(-.176)

은 .30 이하로 군내 기여도가 낮았다. 정준 부

하량에서는 사회적 기능(-.929), 개인적 기능

(-.868), 문화적 기능(-.707) 순으로 군내 변량을 

설명하 다. 이는 문화성향 변수군과 음악기

능 변수군이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표 12). 개인주의 혹은 집단주의 성

향을 지닌 사람들 모두 음악을 들을 때 세 가

지 음악기능을 고루 사용하지만, 앞선 분석결

과들을 종합해볼 때 특히 집단주의 성향을 많

이 지닌 사람일수록 음악의 사회적 기능을 주

된 기능으로 여기며, 개인적 기능과 문화적 

기능 순으로 음악을 사용함을 시사한다. 

연구 2에서는 20, 30  한국인들의 문화성

향에 따라 중음악 장르에 한 선호도와 음

악기능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첫째, 문화성향 가운데 집단주의는 중

음악 장르 중 발라드에 한 선호도와 가장 

큰 연관성을 보 고, 랩/힙합에 한 선호도와

는 정적으로, 록/메탈에 한 선호도와는 부적

으로 연관되어 있었다. 이는 집단주의 성향을 

많이 지닐수록 각성수준 4위(랩/힙합), 6위(발

라드)의 중․저각성 음악을 선호하고, 각성수

준 2위(록/메탈)의 고각성 음악을 덜 선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 1을 부분

적으로 지지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집단주의 

성향과 그 외에 중음악 장르들, 즉 각성 순

위 1위(성인가요/트로트), 3위(댄스음악), 5위

(R&B), 7위(포크), 8위(인디음악), 9위(재즈)에 

해서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

한 개인주의는 어떠한 중음악 장르에 한 

선호도와도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둘째, 문화성향과 음악기능은 서로 밀접한 관

련을 보 다. 특히 문화성향 중 집단주의와 

음악의 사회적 기능이 가장 큰 정적 연관성을 

보 으며, 개인적 기능과 문화성향과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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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주의 성향과 

집단주의 성향을 지닌 사람들 모두 음악을 개

인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기능으로 고루 

즐기지만, 집단주의 성향을 지닌 사람들일수

록 음악의 사회적 기능을 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가설 2를 부분적으로 지

지한다.

종합논의

본 연구는 중가요 가사에 한국인의 문화

성향 변화가 반 되어 있는지와 개인의 문화

성향이 선호하는 중음악 장르와 관련이 있

는지를 내용분석과 조사연구 방식을 통해 알

아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연구 1에서는 곡의 발매연 가 2010

년 에 가까워질수록 저각성 정서와 비교하여 

고각성 정서가 가사에 더 빈번하게 표현되었

으며, 특히 저각성 긍정정서에 비해 고각성 

긍정정서가 더 자주 관찰되었다. 이는 Tsai 등

(2006)이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주의 문화권

에서 선호되는 이상적 정서(즉, 고각성 긍정정

서)가 집단주의 문화권의 이상적 정서(즉, 저

각성 긍정정서)보다 더 자주 표현된 것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한국이 개인주의화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둘째, 연구 2에

서는 문화성향 가운데 집단주의 성향을 많이 

지닌 사람들은 발라드를 가장 선호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집단주의 성향을 많이 지닐

수록 발라드와 랩/힙합과 같은 중․저각성 음

악을 선호하는 동시에 록/메탈과 같은 고각성 

음악을 덜 선호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주의 성향과 중․저각성의 음악장

르에 한 선호가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며, 

집단주의 성향의 사람들이 각성 수준이 높은 

것보다는 낮은 것을 더 선호할 것이라는 연구

의 가설과도 일정 부분 일치한다. 셋째, 음악

기능에 관한 탐색적 분석에서는 문화성향 중 

집단주의와 음악의 사회적 기능이 가장 큰 정

적 연관성을 보 으며, 개인적 기능은 그 다

음으로 높은 관련성을 보 다. 구체적으로, 정

준상관분석 이전에 실시하 던 적률상관분석 

결과에서는 개인주의는 개인적 기능과 가지는 

상관 크기가 가장 컸고, 사회적 기능과 문화

적 기능은 작은 크기의 상관을 보 다. 반면 

집단주의는 사회적 기능과 가지는 상관 크기

가 가장 컸고, 개인적 기능과 문화적 기능과

의 상관 크기는 중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1의 결과는 기존 연구(나은 , 차유리, 

2010; 나은 , 차재호, 1999)와도 맥을 같이 한

다. 위 연구들에서는 1979년부터 1998년(나은

, 차재호, 1999), 그리고 1998년부터 2010년

(나은 , 차유리, 2010)의 기간 동안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를 장기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

과, 두 가지 연구 모두에서 젊은 층과 고학력,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자신과 가족 중심의 개

인주의가 크게 증가하 다. 1979년에는 남녀 

모두 ‘나라’를 택한 응답자들이 과반수를 차지

했었으나, 1998년에 들어서는 자신과 가족을 

택한 응답자들이 과반수가 됨으로써 개인주의

가 주류 가치관으로 진입하 다(나은 , 차유

리, 2010). 상기 연구와 1980년부터 2018년까지

의 인기가요를 상으로 한 연구 1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한국사회에서 개인주의적 성향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다 뚜렷해지는 경향이 

문화적 산물을 통해서도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연구 2에서 집단주의 성향과 가장 큰 연관

성을 가지는 것으로 밝혀진 발라드 음악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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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준 6위로, 낮은 각성 수준의 중음악 장

르이다. 그 다음으로, 랩/힙합은 집단주의 성

향과 정적인 연관을 가진 반면, 록/메탈은 집

단주의 성향과 부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 두 가지 장르는 각각 각성수

준 4위와 2위로, 랩/힙합 음악은 발라드보다는 

비교적 높은 각성가를 가지는 중간 정도의 각

성수준을 지닌 중음악 장르인 반면, 록/메탈

은 9가지의 중음악 가운데 꽤 높은 수준의 

고각성 음악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결과는 집

단주의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저각성의 음악

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집단

주의 문화권 사람들이 느리고 감미로운 멜로

디의 음악을 좋아한다는 Schäfer 등(2012)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리고 음악의 정서

를 분석한 Liu, Wai, Kumaran, Saravanan과 Lin 

(2018)과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록/메탈과 팝 음악이 가장 

높은 각성 수준을 가지며 랩과 클래식 음악이 

그 뒤를 이었으며, 이는 랩과 클래식 음악이 

상 적으로 리듬과 보컬이 적기 때문에 각성

이 낮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설명하

다. 이처럼 중음악 장르를 각성 수준을 기

준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록/메탈과 같

은 고각성 음악의 비선호와 발라드, 랩/힙합

과 같은 중·저각성 음악의 선호가 집단주의 

성향과 관련이 있다는 본 연구 2의 결과는, 

집단주의 성향일수록 낮은 각성수준을 가진 

음악을 더욱 좋아하고 즐길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음악기능과 관련한 연구 2의 결과는 

문화성향과 관계없이 개인적 동기에 의해 음

악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두드러지나, 전통적 

가치를 강조하는 사회에서 자란 사람들, 즉 

집단주의 성향을 많이 지닌 사람들은 개인주

의 성향의 사람들에 비하여 음악을 사회적, 

문화적 기능 중심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음악기능에 

한 비교문화 연구를 실시한 Boer 등(2012)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집단주의 성향을 

많이 지닌 사람들은 집단 내의 조화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음악을 사용하여 친구들과 추억을 쌓

거나 함께 춤을 추는 등의 사회적 기능에 중

점을 둘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의 가설과 일치하지 않는 결

과도 관찰되었다. 먼저, 연구 1에서 향  

적응을 측정하 던 차원 1에서는 유의한 결과

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중가요 

가사가 가지는 특징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

상된다. 중가요의 특성 상 작사가는 가사 

속 화자의 이야기를 3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

에 모두 담아야 하므로, 이야기의 단편적인 

부분만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에

서 화자가 어떤 상황인지, 또 어떤 의도를 가

지는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향  

적응을 기준으로 중가요 가사를 분석하기가 

쉽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향  적응과 

관련하여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

로 중가요 가사의 표현 방식 또한 고려해볼 

수 있다. 2000년  이전에는 가요검열로 인하

여 가사에 완전한 형태의 문장이나 은유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 다면, 2000년  이후 검

열이 완화되어 사용하는 단어는 다양해졌으나 

큰 뜻을 지니지 않은 반복적인 가사나 의성어

와 같은 의미가 모호한 가사가 빈번하게 나타

났다(e.g., 김용학, 2015; 홍연주, 2010) 특히 의

미 없는 가사들의 나열을 통해서 정서 표현은 

일부분 읽어낼 수 있었으나, 인관계에서 어

떤 향을 주고 받는지는 알 수 없어 분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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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중가요 가사의 특

성을 고려하여, 추후연구에서는 핵심 정보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후렴 파트만 분석에 포

함시키거나 향  적응 차원이 아닌 더욱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분석기준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연구 2의 경우 집단주의 성향과

는 달리 개인주의 성향과 음악선호 간의 관계

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하여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첫 번째

는 개인주의 성향을 지닌 연구참가자들이 본 

연구에서 제시된 중음악 장르들을 크게 선

호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문화성향에 따

라 선호하는 음악장르가 달라지는지 검증한 

Jia(2013)의 연구에서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성향에 따른 중음악 장르의 선호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중음악 장르들을 주류(mainstream music)와 비

주류(indie/subcultural music)로 나누어 문화성향

에 따른 선호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집단

주의 성향의 경우 주류와 비주류 음악에 한 

선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개

인주의 성향을 지닌 사람들일수록 비주류의 

음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주류 음악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개

인주의적인 반면, 주류 음악을 선호하는 사람

들은 집단성에 의해 조작되기 쉽다는(즉, 집단

주의적이라는) 선행연구(Negus, 1996)와도 일치

하는데, Jia(2013)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

주의 성향의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

하기 위해 독특한 음악장르를 더욱 선호할 가

능성을 제시하 다(Jia, 2013). 또한, 이 선행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집단주의 성향과 현재 

한국 중가요의 가장 표적인 주류 장르인 

발라드 및 랩/힙합 음악(경향신문, 2017; Motley 

& Henderson, 2007)에 한 선호가 큰 관련성

을 보 던 본 연구 2의 결과를 설명할 수 있

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중음악 장

르들은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장르들이었기 때문에, 비주류 음악

을 선호하는 개인주의 성향과 선호 중음악 

장르 간의 관련성이 본 연구에서 관찰되지 않

았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개인

의 문화성향과 주류 및 비주류 음악에 한 

선호 간의 관련성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

하여,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중음악 장르를 

주류(트로트, 댄스음악, 발라드, R&B, 랩/힙합)

와 비주류(록/메탈, 포크, 인디음악, 재즈)로 나

누어, 개인주의-집단주의 점수와 적률상관분석

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집단주의 성향과 비

주류 음악에 한 선호 간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집단주의 성향과 주류 음악에 한 

선호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반면 개인주의 성향의 경우 두 음악 모두 유

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개

인주의 성향과 주류 음악에 한 선호 및 비

주류 음악에 한 선호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두 상관계

수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도 없었다. 

위 분석결과는 집단주의 성향을 많이 지닐

수록 주류 음악을 더 선호함을 보여주며, 

Jia(2013)과 Negus(1996)의 결과와도 일부분 일

치한다.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개인주

의에 하여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것보다 

더 많은 장르를 연구에 포함하 을 때 개인주

의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나 개인주의 문화권

의 사람들에게도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두 가지 

문화성향을 비교할 만큼 명확히 측정하지 못

했을 가능성이 있다. 연구 2는 한국 연구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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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을 상으로 문화성향을 측정한 문화 내 

개인차 연구 다. 문화 내 비교는 비교문화연

구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문화적 개념들에 

향을 받는 심리적 속성들을 확인하여 문화적 

개념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는 데 필요한 

방법이지만, 문화적 성향의 개인차에 따른 차

이가 문화 간 차이의 축소판이 될 수는 없다

(설선혜, 최인철, 2009). 즉, 개인주의 문화권과 

집단주의 문화권의 사람들을 상으로 연구하

는 것보다 그 결과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본 연구와 같은 측정도

구로 문화성향을 측정한 Jia(2013)의 연구에서 

문화성향에 따른 선호 장르가 유의하지 않았

던 이유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위 두 가지 추론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중음악 장르보다 더 많

은 장르들을 포함한 비교문화연구를 통해 문

화성향과 선호 중음악 장르의 관계를 재조

사해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중음악과 문화성향이라는 독특

한 주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 1은 문화적 산물인 중가요 가사에 반

된 한국인의 문화성향을 살펴봄으로써, 자

기보고식 조사연구를 통해 문화성향을 측정하

는 것이 가지는 한계를 내용분석을 통해 극복

하 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에 연구되지 않

았던 문화성향과 선호하는 중음악 장르, 음

악기능 간의 관계를 탐색하 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음악은 그 속에 다양한 문화의 특

성이 반 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회심리학과 

문화심리학의 연구주제로서 큰 가치가 있다. 

본 연구가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흥미로운 음

악 관련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더불어, 본 연구의 결과를 

음악 마케팅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인하여 사

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넘치는 정보 속

에서 사람들은 선택의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으며, 이는 선택의 만족감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e.g., Iyengar & Lepper, 2000).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들이 즐겨듣는 음

악들을 분석하여 좋아할 만한 음악을 추천해

주는 방식의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으나,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문화성향, 더 넓게는 

각 문화권 별로 선호할 만한 음악장르를 추천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

히 국내 뿐 아니라 해외 팬들까지 지니고 있

는 아이돌 그룹의 경우, 각 나라의 문화성향

을 분석하여 그들이 선호할 만한 유인가와 각

성수준을 고려한 음악을 만든다면 다양한 팬

들의 선호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K-pop 

열풍으로 한국 중음악이 전세계적으로 사랑

받고 있는 지금, 문화성향이 음악 산업에 종

사하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

가 되길 기 해본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연구 1에서 

잠재적 내용을 분석하 다는 점이다. 내용분

석의 방법은 명시적 내용분석과 잠재적 내용

분석으로 나뉘는데, 본 연구에서는 중가요 

가사의 특성(예: 은유적 표현, 축약)을 고려하

는 동시에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위하여 

잠재적 내용분석 방법을 사용하 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히 특정 단어의 수를 계산하는 식

의 명시적 내용분석보다 가사가 가지는 의미

를 더 잘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해석의 주관성으로 인하여 평정자들 간에 느

끼는 바가 달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평정자 간 일치도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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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고, 불일치는 토론으로 해결하 으나, 명

시적으로 드러난 내용들을 분석하 을 때에도 

본 연구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

요가 있겠다. 둘째, 연구 2의 연구 상자의 연

령을 2·30 로 제한하 다는 점이다. 2·30 는 

40 나 그 이후 세 와 비교하여 유년시절에 

다양한 중음악 장르를 접하고 즐긴 세 인 

동시에 10 보다는 팬덤 문화가 강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에서 2·30 를 상으로 중음악 

장르 선호를 측정하기 적합하다고 판단하 으

나, 한국인의 문화성향과 중음악 장르가 가

지는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세

를 포함한 조사가 필요하다. 10 는 2·30 와 

비교하여 더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질 것이

며, 4·50 와 그 이후 세 는 2·30 에 비하여 

집단주의적인 성향을 가질 것이므로, 이에 따

라 선호하는 중음악 장르가 달라질 것이다. 

문화성향이나 가치관에 있어, 젊은 층의 변화 

폭이 고 연령층의 변화 폭보다 더 크므로(나

은 , 차재호, 1999), 추후연구에서는 다양한 

세 를 포함하여 연구결과를 한국인의 특성으

로 일반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

막으로, 연구 2에서는 중음악 전문가들이 

중음악 장르를 각성수준 별로 나누었고, 이

를 바탕으로 연구참가자들이 선호하는 중음

악 장르와 개인이 지닌 문화성향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나, 각 장르 내에서도 다양한 각성

수준과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개개인이 생각

하는 장르의 정의가 다를 수 있다. 예컨 , 발

라드라는 장르를 제시하 을 때 아주 느리고 

잔잔한 음악을 떠올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박자는 느리지만 풍성한 악기편성과 고음으로 

애통함을 표현하는 음악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또한, 같은 인디음악이라고 할지

라도 하위 장르가 여러 가지이므로, 각자 생

각하는 정의가 달랐을 수 있다. 비록 중음

악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특정 장르가 연

상시키는 보편적 특성을 바탕으로 장르를 분

류하 으나, 사람들마다 떠올리는 장르의 특

성 차이가 결과에 혼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각성 수준을 기준

으로 하여 임의로 장르를 나누고, 몇 곡의 음

악을 골라 연구참가자들에게 직접 들려주는 

방식의 연구를 진행해볼 수 있겠다. 본 연구

에서는 중음악 장르를 연구자와 전문가들이 

정한 각성수준 로 나누었다면, 후속 연구에

서는 연구참가자들이 지각된 각성 수준과 선

호도를 평정하고 그들이 지닌 문화성향을 측

정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본 연

구가 가지는 한계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음악은 우리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있으며, 

그 속에는 아직 조명 받지 못한 심리학 연구

의 주제들이 숨어있다. 음악은 개인의 삶과 

일상적인 행동에 점점 더 강력한 향을 끼치

고 있다. 또한 음악은 접촉, 사회인지, 공감, 

의사소통, 협력, 그리고 사회적 응집과 같은 

많은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문화와 사회의 일원으로서 다양

한 방식으로 음악활동에 참여한다(Ilari, 2016). 

이러한 사회심리학적 이유로 음악에 한 설

명은 물리과학보다 사회과학에서 더 빈번하게 

찾아야만 하며(Farnsworth, 1958), 음악이 개인

의 삶에 미치는 향을 심리학적 연구에 반

해야 한다는 것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Hargreaves & North, 1999). 본 연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음악이라는 주

제에 한 탐구와 주류에서 벗어난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의 심리학 연구가 더 많이 이루

어지길 기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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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rors that Illuminate Culture: Koreans’ Cultural Orientation

Reflected in Pop Music Preferences

Inyeong Lee                    Hyekyung Park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whether popular music lyrics, the new research topic, reflect changes in Koreans’ 

cultural orientation and whether individuals’ cultural orientation is related to the genre of popular music 

that they prefer. In Study 1, we content analyzed popular music lyrics from 1980 to 2018 to see if 

Koreans’ cultural orientations changed over time. The analysis showed that as the release dates 

approached the 2010s, the lyrics expressed the ideal attitudes of individualist cultures more frequently 

than those of collectivist cultures; this suggests that Koreans have gradually become more individualistic 

over time. In Study 2, we examined the relationships between individuals’ cultural orientations, 

preferences for various genres of popular music, and functions of music. The analysis showed that people 

with more collectivistic attitudes tended to prefer mid- and low-arousal music, such as Ballads and 

Rap/Hiphop, while those with less collectivistic attitudes preferred high-arousal music, such as Rock/Metal. 

This result is partly consistent with the hypothesis that collectivistic people would prefer lower to higher 

arousal music. In addition, our analysis showed the stronges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collectivism and 

the social function of music; this result can be interpreted as indicating that collectivistic people use 

music to maintain goo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is paper concludes by discussing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directions for further research.

Key words : popular music, cultural orientation, content analysis, functions of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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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차원에 한 설명 예시

행위자의

의도

행위자가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키는지

“Just One 10 minutes

내 것이 되는 시간”1

행위자가 원하는 것이 있음에도 자신의 

의도와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지

“기다리는 동안 아무 말도 못해요

내 생각 말할 순 없어요”2

상황의

의도

주변 상황과 주변 사람들의

의도에 맞게 적응하는지

“정녕 내 곁을 떠나가야 한다면

말없이 보내드리겠어요”3

주어진 상황과 주변 사람들에

자신을 맞추지 않고

향을 미치려 하는지

“뭘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 셔

I do what I do 그니까 넌 너나 잘하셔”4

정서

표현

고각성 긍정정서

(흥분한, 놀라운, 행복한 등)

“볼륨을 높여 스피커 터지도록 

그리고 모두 함께 미쳐 정신 빠지도록”5

저각성 긍정정서

(만족스러운, 흡족한, 차분한 등)

“산들산들 불어오는 포근한 바람

이 밤을 지키는 나는 바람 바람이려오”6

고각성 부정정서

(불안해하는, 화난, 두려운 등)

“Oh 독한 여자라 하지마

Oh 사랑했으니 책임져”7

(이정현 - 와)

저각성 부정정서

(우울한, 따분한, 의기소침한 등)

“그 시절 생각이 나면 못 잊어

그리워지면 내 마음 서글퍼지네”8

1 이효리, “10 Minutes” 2 거북이, “비행기” 3 이정석, “사랑하기에” 4 방탄소년단, “Idol” 

5 2pm, “Hands up” 6 이용, “바람이려오” 7 이정현, “와” 8 함중아, “내게도 사랑이”

* 예시에 제시된 모든 문장들은 1절 가사에서 일부 발췌되었음.

부 록

표 1. 코딩스킴(Coding Scheme)


